
강추위가 기승을
부리던지난26일아

침 6시50분께 거진항 앞바다. 밝아오는 여명 속에서 불을 켜고
고기잡이를 하는 어선이 카메라에 잡혔다. 새해 아침, 만선의 꿈
을키우는어부의마음을생각해본다.                  박승근 기자

만선의꿈키우는어부의마음

고성신문 객원 논설위원
과 칼럼위원 및 시민기자
등 필진들에 대한 위촉장
수여식이2월9일오전10
시30분 간성읍 소재 본사
사무실에서열립니다.

본사 창간기념식은 어려
운경제여건을감안해생략
하기로 했으며, 필진들에
대한위촉장수여식에이어
간단한 개소식으로 대신할
계획입니다.

위촉장수여식·개소식2월9일
알 림

주식회사고성신문

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50-50(시외터미널 근처)

상담문의 Tel : (033) 633-3635

-고성고 24회 졸업
-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
-제42회 사법시험 합격

박형수법률사무소
“고향주민들의상담정성껏모시겠습니다”

‘해다’의힘찬울음에서희망을본다

2011년 새해 동해안 최북단
고성군에서 희망찬 꿈을 안고 태
어난‘해다’의 힘찬 울음소리가
긴 겨울을 물리치는 봄기운처럼
지역에울려퍼졌다.
‘해다’는 갓난아이를 뜻하는
강원도사투리다. 어원은‘그해에
난’을뜻하는‘햇’에‘아이’를합
친‘햇아이’이며, 이를 줄인‘햇
아’를소리나는대로표기한것이
다.
고성군의 새해 첫‘해다’인 준

혁이는지난 1월1일 간성읍상리
대명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가족
이종호(34세)·양인선(36세) 부
부의첫째아들로태어났다.
“지난 3월 첫 임신을 했는데
시어머님이 백호 태몽을 꾸셨어
요. 아이가 음력으로는 백호띠라
고 하니 씩씩하게 무럭무럭 자랐
으면좋겠어요.”
현재 친정인 대전에서 아이와

함께몸조리를하고있는엄마양
인선씨는“아이가 건강하게 태어
난 것만도 행복하다”며“특별하
게바라는것은없고그저건강하
게자랐으면한다”고했다.

간성에서 군인으로 일
하고 있는 아빠 이종호
씨는“우리 아이가 새롭
게 창간한 고성신문과
같은 해에 태어난 것도
인연인 것 같다”며“앞
으로 고성신문이 지역을
위해 큰일을 해주기 바
란다”고말했다.
이씨는“지난 2004

년부터 고성군에서 살고
있는데, 산과바다등자
연환경이 사람 살기에
너무나 아름다운 곳”이
라며“다만의료문제등
생활에 다소 불편한 점
이있어아쉽다”고했다. 
이씨는“집사람 몸조리가 끝나

면 아이가 간성에서 생활해야 하
는데 소아과병의원이 없어서 걱
정”이라며“다행이 2015년에도
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니 반갑
다”고덧붙였다.
준혁이에이어 1월3일에는거

진읍 거진리 뉴빌리지아파트에서
최현성 아이(남)가 태어났지만, 1
월26일진해로이사를갔다. 

현성이의 어머니 구혜진씨는
이사가기 하루전인 지난 25일
전화통화에서“아이가 태어나자
마자 남편이 진해로 인사발령이
나서 이사를 가게됐다”며“어디
에서 생활하든 아이의 고향이 고
성이라는점을가르쳐주고, 참살
기 좋은 고장이라고 말해주겠다”
고했다.           

최광호기자

간성읍이종호·양인선부부 1월1일첫아들준혁탄생
“새롭게창간한고성신문과같은해에태어난것인연”

2011년 1월1일 태어난 이준혁 아기. 친정인 대
전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 엄마 양인선씨가
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.

황종국 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5일 까리다스 마
테오요양원에서생활하는고성지역최고령자윤재남할머

니(107세)를방문해설날선물을전달하고, 건강을기원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광호 기자

“새해에도건강하세요”


